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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민감한 서베이 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응답 상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전

화 면접, 대면 면접,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 모드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실

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결과 검토를 바탕으

로, 민감한 질문을 포함한 서베이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은 전화 면접에서 가

장 크게 작용하고 다음으로 대면 면접과 온라인 서베이 순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실험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민감한 주제들 중 게임 중독증과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 측

정에서 서베이 모드에 따라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서베이 질문의 민감성이 응답자의 잠재적 응답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

지며, 응답자들마다 상이하게 인식된 질문의 민감성에 따라 응답의 왜곡 정도, 즉 사

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민감한 질문을 포함하는 서베이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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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ith regard to the validity of survey method that

have been generally utilized for social research,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survey modes including telephone interview, face-to-face

interview, and online survey on the so-called social desirability bias in survey

responses, which is caused by sensitive survey questions. Based up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reviews of the previous research, a research hypothesis predicting

the degree of social desirability bias will be highest in telephone interview mode

and then face-to-face interview and online survey modes in order was

proposed. This hypothesis was tested by analysing a set of experiment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s of social desirability biases, which were

caused by the sensitive questions about respondent’s game addiction symptoms

as well as dissatisfaction with one’s physical appearance, are vary across the

three survey mod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sensitivity of survey questions

may vary depending on what the respondent’s potential responses are and in turn,

depending on the perceived sensitivity of the questions, the degree of social

desirability bias may be determined. Upon considerat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 methodological suggestion for conducting surveys which include

sensitive questions is suggested

Key words: survey mode, social desirability bias, survey response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조사를 위한 대표적 방법인 서베이(survey)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

게 행동하는가를 탐색, 기술,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이다. 서

베이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응답자들로부터 신뢰성 및 타당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 표준화된 질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서베이는 질문 또는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에 

따라 면접원, 우편(설문지), 전화, 온라인(웹) 서베이 등 다양한 모드(mode)로 수행될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 확산 및 급속한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모드의 서베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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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베이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비교적 적은 경제적 및 시간적 비용으로 수집하는 것

이 가능하며 폭넓은 주제에 관한 정보를 현실적 환경에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

(Babbie 2001; Kays, Gathercoal, & Buhrow 2012; Wimmer & Dominick 2000)을 바탕

으로 대규모 사회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론 동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공 및 정책적 반영 목적으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특

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서베이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 및 전통적 서베이 방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서베이 결과의 타당성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집된 대표성 있는 응답자가 자신의 심

리적 상태 및 행동 경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왜곡 없이 정직하게 응답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표집을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표본 오차(sampling error)를 줄이더라도 응답자로부터 발생하는 응답 오차

(response error)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 응답 오차란 서베이 응

답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로서(박용치,

2000; 이윤석․이지영․이경택 2008), 응답자들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제와 관

련한 정보를 제대로 인출할 수 없거나, 정확하지 못한 추정 및 판단 전략을 사용하거

나, 응답을 과장(overreport) 또는 축소(underreport)하거나, 또는 적절한 응답 항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Krosnick 1991; Tourangeau, Rips, & Rasinski

2000). 따라서 서베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자는 표본 오차뿐만 아니라 응

답 오차를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응답 오차의 문제는 서베이가 도박, 술, 마약, 낙태, 심지어 투표행위를 포함하는

(Belli, Traugott, & Beckmann 2001) 민감한(sensitive) 주제에 관한 것일 때 더욱 심

각해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응답 오차 발생의 일반적 원인들에 더하여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순순히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Tourangeau & Yan 2007). 따라서 이 경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민감한 질문에 대

해 과연 응답자들이 얼마나 진솔한 응답을 하는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서베이에서의 응답의 정확성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들은 서베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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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추된 추정치 내의 오차의 주요 원인이 응답자로부터의 오응답(misreporting)이

라고 주장한다(Belli et al. 2001; Tourangeau & Yan 2007). 오응답이란 사실과 다른 

진실하지 못한 응답으로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실제보다 과장 또는 축소하

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박, 술, 마약 관련 경험이 실제로는 

있으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다든지 또는 이용량 및 빈도 등을 실제보다 줄여 응답하는 

경우가 오응답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인문계 남학생 

306명, 실업계 여학생 325명)의 흡연 여부를 설문지 및 소변검사를 동시에 적용하여 측

정한 연구결과(심수정 등 2003), 설문지에 따른 흡연률은 남자 고등학생 1,2,3학년 각

각 14.9%, 20.4%, 22.5%인 반면, 소변검사 결과에 따른 흡연률은 각각 26.6%,

38.0%,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여고생 흡연률은 2,3학년이 각각 22.6%와 

23.9%인 것으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으나 소변검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46.6%와 35.4%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관한 한 자가응답

(self-report) 보다 소변검사가 더욱 정확한 측정방법임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의 상당

수가 오응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행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것

으로 응답하거나, 투표한(또는 지지하는) 정치후보자를 실제와 다른 전혀 엉뚱한 사람

으로 보고하는 등의 오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Belli et al.(2001)은 미국의 전국선거조

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결과와 서베이 응답을 비교하여 실제로는 투

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 20% 이상이 투표를 한 것으로 오응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미국인들의 투표 여부에 대한 서베이의 추정치에 오차

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표집에서 발생하는 표준 오차(standard error)라기보다는 응

답자들의 오응답에서 비롯된 응답 오차라고 결론 내렸다.

그 동안 연구자들은 서베이 결과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면접, 전화, 우편, 설문지,

웹 등 다양한 종류의 서베이 모드들의 상대적 효용성을 검토해 왔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베이 모

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적․경제적 비용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동

일한 설문을 복수의 서베이 모드(예를 들면, 전화와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등)를 

통해 진행하여 데이터를 취합한 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는 서베이 모드에 따라 응답자들의 응답에 체계적인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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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베이 모드와 서베이의 주제, 특히 민감한 주제와의 상호작

용 효과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베이에서 

응답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한 설문 응답에 가장 보편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베이 모드들(대면 면접, 전화 면접, 온라인 서베이)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서베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불량 응답이 많으면 응답 오차가 증가하고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응답 오차의 주요 원인

과 관련하여 크로스닉(Krosnick 1991)은 설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

은 인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희생만족적(satisficing)’ 응

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희생만족적’이란 용어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의 

satisfy와 희생이란 의미의 sacrificing을 합성한 것으로, 수고스러운 인지적 과정을 희

생시키고 비교적 만족할 만한 응답을 제공하는 경향을 개념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희생만족적 응답이란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인출 및 정보 통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고 응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응답 오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답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보고하는 행

위인 오응답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

면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실한 정보

를 인출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적 부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응답의 경우는 ‘희생만족’ 개념으로는 충분한 설

명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오응답의 주요 원인을 서베이 

주제 또는 질문의 민감성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있

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요인이 서베이 모드와 상호작용하여 응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민감한 질문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 

민감한 질문(sensitive question)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대한 염려뿐 아니



170 조사연구

라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꺼려지거나 정보 노출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염려를 유발

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Tourangeau & Yan 2007). Tourangeau et

al.(2000)은 민감성(sensitivity) 개념을 세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게끔 하는 질문들이

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소득, 종교, 학력, 나이 등을 묻는 질문들이 이 부류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응답의 내용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민감한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폭로의 위협(threat of disclosure), 즉 진솔한 답변이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다. 응답자들의 응답이 서베이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질

문이라면 이 부류에 해당하는 민감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잠

시 언급한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한 질문은 부모 또는 선생님들이 그들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민감한 것이 된다. 비록 서베이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을 약속하지만, 응답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 노출에 대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불법적이거나 사회적으

로 적절치 못한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오응답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inger & Presser 2007).

민감한 질문의 세 번째 의미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Tourangeau et al. 2000). 즉 질문이 응답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응답을 요구함으로써 응답자가 스스로 사회적 규범을 위

반했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경우 민감한 질문이 된다는 것이다. 민감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특정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질

문의 민감성은 대개 질문에 대한 잠재적 응답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투표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은 투표에 실제로 참여한 응답자에게는 전혀 민감하지 않지만 투표에 

불참한 응답자에게는 민감한 것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민감한 서베이 질문으로부터 초래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민감한 질문을 포함한 서베이는 응답률(response rate)이 대체로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Catania, Gibson, Chitwood, & Coates 1990). Cook, Heath, &

Thompson et al.(2000)은 웹 서베이에서의 응답률을 검토한 결과, 서베이의 주제 민감

성이 응답률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감한 질문은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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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item nonresponse) 수준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ourangeau & Yan 2007).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다만 Singer, von Thurn, & Miller(1995)은 메타 분석을 통해 비밀보장 약

속이 민감한 질문을 포함한 서베이의 응답률 및 질문 항목별 응답률을 높여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항목별 무응답률

이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Juster & Smith 1997; Moore, Stinson, & Welniak 1999)를 

통해 일관되게 관찰되어 왔다.

민감한 질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

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응답자가 체계적 오응답(systematic

misreporting)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란 응답자

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는 과대응답(overreport)하는 반면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과소응답(underreport)하는 경향을 

말한다(Tourangeau & Yan 2007). 선행연구들을 통해 과소응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려진 서베이 주제에는 불법 약물(Johnston & O'Malley 1997), 음주(Lemmens, Tan,

& Knibbe 1992), 흡연(심수정 등 2003; Patrick et al. 1994), 낙태(Jones & Forrest

1992), 범죄행위(Wyne, 1980), 인종차별적 태도(Krysan 1998) 등이 포함되며, 과대응

답을 유도하는 주제로는 투표(Belli et al. 2001), 에너지 절약(Fujii, Hennessy, &

Mak 1985) 및 안전벨트 사용(Stulginskas, Verreault, & Pless 1985) 등의 캠페인 참

여, 종교행사 참석(Presser & Stinson 1998), 운동(Tourangeau, Smith, & Rasinski

1997) 등이 있다. 과소응답이나 과대응답에 관계없이 이러한 서베이 응답상의 체계적

인 편향은 결국 서베이 결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추정치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Tourangeau et al.(2000)은 특정한 연구 설계 전략을 통해 민감한 질문의 부

정적 효과, 즉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축소시키고 응답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고 주

장한다. 이는 비록 실제 서베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실체로서 ‘특정한 연구 설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가 서베이 디자인 단계부터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

적 바람직함 편향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서베이 모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주제 및 질문의 민감성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

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베이 모드를 신중히 선택하고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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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응답에 서베이 모드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서베이 모드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서베이 과정에서 오응답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그것이 서베이 모드에 따

라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오응답의 발생은 주로 면접자 및 제3자

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서베이에서의 응답 오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Tourangeau & Yan(

2007)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고의적 오응답이 매우 일반적이며 대개는 상황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즉 오응답의 정도는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한 어떤 것이 있는지의 

여부와 서베이 디자인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오응답은 일정 정도 동기화된 과정으로서 응답자들은 면접원에게 창피당하는 것

을 피하거나(Holtgraves, Eck, & Lasky 1997; Tourangeau et al. 2000) 제3자들로부

터의 간접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Aquilino, Wright, & Supple 2000; Rosenfield,

Booth-Kewly, & Edwards 1996) 응답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Rasinski et al.(1994)은 가상의 서베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삽화들을 이용하여 일

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삽화들은 자기기입식 대 면접원 진행방식 그리고 가족 등의 

제3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삽화 속의 응

답자들이 진실을 얘기할지를 평가하였다. 이들 실험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진실한 응

답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면접원 및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노출 및 폭로

의 위험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민감한 서베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면접원 및 제3자 존재 여부와 관련한 서베이 모드(면접원, 전화, 온라인 서베

이)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면접원의 존재 여부

서베이는 응답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대면 면접(face-to-face

interview), 전화 면접(telephone interview), 우편 설문(mail survey), 컴퓨터 활용 개

인 면접(CAPI: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웹 설문(web survey), 설문

지(paper-and-pencil questionnaire)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비록 이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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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모드들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핵심적인 차이점들 중 하나는 설문

을 면접원이 진행하는가(interviewer administration) 그렇지 않으면 응답자 본인이 자

기기입 방식(self administration)으로 진행하는가의 여부이다.

선행연구들은 면접원 진행 방식에 비해 자기기입 방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은 행동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접

원 진행 방식보다 자기기입 방식의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더욱 잘 보

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전화 서베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이 직접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과 자기기입식 음성응답방식(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을 비교한 결과, IVR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때 마리화나 

이용률이 5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rkrey & Parkinson 2002). 이와 유사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면접원 진행 방식에서 보다는 자기기입 방

식에서 불법 약물 사용을 보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quilino 1994; Gfroerer &

Hughes 1992; Schober, Caces, Pergamit, & Branden 1992; Tourangeau & Smith

1996; Turner, Lessler, & Devore 1992). 자기기입 방식은 불법 약물 사용과 마찬가지

로 서베이에서 과소응답되는 것으로 알려진 십대 흡연(Brittingham, Tourangeau, &

Kay 1998; Currivan, Nyman, Turner, & Biener 2004; Moskowitz 2004) 및 낙태

(Lessler & O'Reilly 1997)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응답을 

증가시키는 반면, 종교 행사 참석(Presser & Stinson 1998)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행동들에 대한 과대응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기기입 방식

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이상 증세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Epstein, Barker, & Kroutil 2001; Newman et al. 2002).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드 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면접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응

답자들이 다른 사람, 즉 면접원에게 본인들의 응답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이다. 즉 면접

원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또는 전화 유선 상에 존재하지만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원의 존재 자체가 응답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Turner et al.(1992)은 마약 이용에 대한 서베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면접원이 질문을 크게 읽되 응답자들은 별도의 응답지에 응답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면접이 끝나면 응답자는 응답지를 본인이 직접 봉투에 넣고 봉한다. 이러한 

방법은 면접원이 응답자가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

존의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법만큼 진솔한 응답을 얻는 데 효과적인 동시에 서베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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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면접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자기기입

식 서베이 모드의 핵심은 면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응답내용

이 면접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베이 주제가 민감한 개인의 행동 

및 태도를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서베이 모드가 면접원 진행 모드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예측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세 가지 서베이 모드의 경우, 자기기입 방식의 온라인 서베이

가 면접원 진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면 및 전화 면접 서베이에 비해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

다. 다음 절에서는 전화 면접과 대면 면접 모드 간의 효과 차이를 예측하기 위한 선행

연구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제3자 존재 여부

서베이가 진행되는 동안 면접원 및 응답자를 제외한 누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서베이 수행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서베이는 종종 응답자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 서베이는 응답자와 

면접원 이외에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제3자, 특히 부모(Aquilino et

al. 2000; Brener et al. 2006; Tourangeau & Yan 2007) 또는 직속 상관(Rosenfield et

al. 1996)과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민감한 서베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qilino et

al.(2000)은 부모들의 존재가 알콜 및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응답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제3자의 존재가 서베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가 그들의 응답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처벌 등

의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

게, 서베이 환경(집 또는 학교)이 청소년들의 위험 행동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비교한 Brener et al.(2006)의 연구도, 집에서 진행되는 서베이의 경우에는 비록 

청소년들이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더라도 부모의 존재 자체가 위험 행동들에 대한 

과소응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3자 존재의 효과를 서베이 모드와 관련하여 추론해 보면, 앞서 논의한 면

접원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자기기입식 방식이 면접원 진행 방식에 비해 사회적 바람

직함 편향에 따른 과소 또는 과대 응답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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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기기입식 방식이 면접원 진행 방식에 비해 제3자 존재를 응답자 본인이 통

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기입 방식을 통해 응답자들은 서베이

에 참여하는 시간 및 장소 등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거나 응답내용이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강구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면

접원이 서베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자의로 서베이 환경의 프라이버시 수준

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된다. 따라서 제3자 존재 효과와 관련해서

도,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세 가지 서베이 모드 중 자기기입 방식의 온라인 서

베이가 면접원 진행 방식인 대면 및 전화 면접 서베이에 비해 민감한 질문에 대한 솔

직한 응답을 얻는 데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접원 진행 방식에 해당되는 대면 및 전화 면접 서베이에서의 제3자 효

과는 어떠한가? 아쉽게도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재한 상황이

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들은 민감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전화 면접이 대면 면접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예: Henson, Cannell, & Roth 1978; Sykes & Collins 1988) 반

면, 상반되는 결과를 발견한 연구들도 있다(예: Aquilino 1994; Johnson, Hougland, &

Clayton 1989). 또한 전화 면접과 대면 면접이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예: Mangione, Hingson, & Barrett 1982). 그러

나 대체적으로는 대면 면접이 전화 면접에 비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유

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욱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우세하다(de Leeuw & van der

Zouwen 1988). 즉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은 대면 면접보다 전화 면접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Holbrook, Green, & Krosnick 2003). 국내에서 실시된 대규모 도

박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허태균․김현철․박정열(2009)도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전화 면접(0.7%)이 대면 

면접(1.9%)에 비해 도박 중독 유병률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박 중독 유병률 조사의 경우, 대

면 면접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록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제3자 존재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지

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서베이 상황에서 면접원과 응답자 이외의 제3자의 존재는 정확

하고 솔직한 응답을 획득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화 면접이든 

대면 면접이든 제3자가 존재한다면 면접 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3자 존재의 영향을 없애거나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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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면접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제3자 존재의 부정적 효과를 통제할 가능성은 전화 면

접보다는 면접원과의 대면 면접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면접의 경우, 면접원이 응답자 주위에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응답자 스스로가 전화를 받는 곳 주위에 있는 제3자를 피하여 다른 장소에

서 전화 면접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제3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의 도움을 얻어 면접 장소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시간대에 재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면 면접이 

전화 면접에 비해 제3자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면접 상황에서의 제3자 

존재의 부정적 효과는 전화 면접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금

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서베이가 민

감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증가시키는 반면 면접원 진행 방식의 대면 및 전화 

서베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오응답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면접원 

진행 방식의 서베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3자의 존재를 통제하기 더욱 용이한 대면 

면접이 전화 면접 모드에 비해 민감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더욱 많이 이끌어 

낼 것이다. 따라서 민감한 서베이 질문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최소화하고 응답자로부터 보다 진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온라인, 대면 면접, 전화 

면접 서베이 순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민감한 질문에 대한 서베이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은 전화 면

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할 것이고, 다음으로 대면 면접,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및 실험참가자

민감한 질문에 대한 서베이 응답에 상이한 서베이 모드들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들(대면 면접, 전화 면접,

온라인 서베이)을 기준으로 세 집단 간 반복측정(사전-사후) 실험(3-grou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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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repeated measures experiment)을 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목적으로 실

시된 사전조사에는 충남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93명의 학부생들이 참가했으

나, 이들 중 사후조사까지 완료한 66명의 응답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총66명 가운데 남

자는 38명(57.6%), 여자는 28명(42.4%)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20.61세(SD=1.97)였다.

사전조사(pretest)에서는 모든 실험참가자들이 실험자극물로 제시된 자기기입식 설

문지(self-administered paper-and-pencil questionnaire)를 집단적으로 강의실에서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2주일이 경과한 뒤 개별 실험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대면 면

접(21명, 31.8%), 전화 면접(24명, 36.4%), 또는 인터넷 서베이(21명, 31.8%) 조건 중 

하나에 할당되어 사전조사에서와 동일한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였다. 2주일 

동안의 경과시간은 동일한 실험자극물의 반복 적용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험자

극물로 제시한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사전조사의 목적은 이후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

을 통해 구성될 세 개의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확인 또는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들 세 

개 실험집단의 동질성이 사전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확인 또는 확보되지 않는다면,

상이한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를 적용한 후의 집단 간 응답의 차이가 서베이 모드의 

순수한 효과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별도의 서베이 모드(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것은 동일한 모드를 반복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일 세 개의 실험집단(대면, 전화, 온라인) 중 어느 한 집단의 

경우, 사전조사에서와 동일한 서베이 내용뿐만 아니라 서베이 모드까지 동일하다면 

그 실험집단에서는 반복 측정이 갖는 문제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베이 모드(설문지, 대면, 전화, 온라인)의 영향력이 측정되었으

나, 사전조사에서 활용된 설문지(paper-and-pencil questionnaire) 모드는 실험집단들

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후 사후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문 응답상의 변화의 크기 

및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baseline)로 활용되었을 뿐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세 가지 서베이 모드들(대면, 전화, 온라인)과의 비교대상은 아니다.

사후조사(posttest)에서 대면 면접은 실험참가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두 명의 훈련받

은 여성 면접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대면 상황에서 면접원들이 직접 설문내용을 

읽어준 후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모든 대면 면접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면접장소(실험실)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응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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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의 통제 하에 제3자 존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전화 면접 

역시 이들 두 여성 면접원이 실험참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을 완성하였다.

온라인 서베이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가자들은 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공지

된 웹 서베이 사이트 주소로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완성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응답을 비교하려는 본 실험 설계

의 궁극적 목적을 알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사후조사 참가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조사

의 데이터가 훼손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후조사 완료 후 참가자들에게 본 연

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양해를 구하였다.

2. 실험자극물(서베이 내용)

실험자극물로서의 서베이 내용은 실험참가자인 대학생 집단에게 민감한 것으로서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를 신중히 선택 또는 고안

하였다. 설문 내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 종류의 중독증(도박, 인터넷, 게임) 수준과 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 성적 가

치관(sexual values) 및 성 경험(sexual experience)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및 질

문들을 포함하였다(<표 1> 참조).

변 인 척 도 명 항목 척도 N M(SD) 

도박 중독증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9 4점 66  9.24(2.54) .84

인터넷 중독증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간략형(KS-A) 15 4점 66 29.13(7.24) .90

게임 중독증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20 4점 66 26.80(8.84) .96

본인 외모 
불만족

외모 인식 척도  6 5점 66 14.43(3.71) .66

성적 가치관 성태도 척도 10 5점 66 27.88(7.14) .89

첫 성경험 연령 -  1 - 27 18.59(1.67) -

성관계자 수 -  1 - 26 10.81(3.68) -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

-  1 5점 19  3.68(1.42) -

<표 1> 실험자극물로서의 민감한 설문 내용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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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들의 도박 중독증 수준은 일반인들의 문제도박 행동에 대한 최적의 진단

도구로 평가되고 있는(허태균 등 2009)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Ferris & Wynne 2001)에서 추출된 9개 문항을 재구성 및 번역한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김교헌․조성겸․권선중․이동형 2010)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지난 1년 동안 도박과 관련한 경험들을 질문하는 모든 항목은 1 = “전혀 아니

다”로부터 4 = “거의 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4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9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박 중독증 척도의 사전조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소 9점에서 최대 36점에 이를 수 있는 개인별 도박 중독증 

점수의 평균은 9.24점(SD = 2.54)이었다.

인터넷 중독증 수준은 신광우․김동일․정여주(2011)에 의해 최종 검증되어 현재 

국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의해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간략형(KS-A)’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문에 대해 1 =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4 =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사

전조사 결과, 15개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소 15점

에서 최대 60점에 사이에 분포 가능한 개인별 인터넷 중독증 점수의 평균은 29.13점

(SD= 7.24)이었다.

중독증 가운데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측

정에 포함된 게임 중독증은 이경옥 등(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20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원래 게임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사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각 진술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실험참가자들의 평균은 26.80점(SD= 8.84)으로 게임 

중독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그 질문의 성격상 응답자의 자존감을 드

러내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판단에 따라 포함된 주제이다. 특히 응답자의 외모에 대

한 정보는 대면 면접 상황을 제외한 다른 모드에서는 응답자가 고의적으로 왜곡할 가

능성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실험자극물로 제시하였다. 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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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정도는 2007년 민간기관이 수행한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김백애라․김정아․이목

소희 2007)에서 활용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슴의 근육이나 유방의 

크기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다”, “성기 형태나 크기 때문에 걱정을 한 적이 있다”, “나

는 언젠가는 반드시 성형수술을 받을 것이다”를 포함한 총 6개의 진술문을 1 =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5=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

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66으로 다소 낮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평균은 14.43

점(SD= 3.71)이었다. 점수는 높을수록 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이다.

실험참가자들의 성적 가치관은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재구성

한 허은주(2004)의 성태도 척도에서 민감성 수준이 높은 10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포함된 항목에는 “사랑 없이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결혼 전 성경험은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성적 가치관은 지나치게 진보적 또는 개방적인 것으로서 우

리나라의 유교적(보수적) 성문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고 연구자

들은 보았다. 각 진술문들은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부터 5 = “매우 동의한다”

의 5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사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89로 높은 수준이었다. 각 항

목의 점수를 합산한 개인의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폐쇄적) 그리고 높을수록 ‘진보

적’(개방적) 성적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사전조사의 평균은 27.88점(SD= 7.14)으로 

중도적 수준이었다.

그리고 본 실험의 목적상, 질문의 민감성 및 서베이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험참가자들의 성적 경험에 관한 질문들을 추가로 포함하였

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교행위(sexual intercourse)와 관련하여 첫 경험 연령과 지금까

지 경험한 성교행위 파트너의 수가 몇 명인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현재 교제 중인 

이성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의 이성친구와 경험한 성적인 행위를 1=

‘스킨쉽’, 2= ‘포옹’, 3= ‘키스’, 4= ‘애무’, 5= ‘성관계’에 이르는 거트만(Guttman)형 

척도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현재의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응답한 경

우, 하위 수준의 행위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5점을 부여하였다. 사전조사에

서 성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 응답자들의 평균 첫 경험 연령은 만 18.59세(SD

= 1.67)였으며, 지금까지 경험한 성교 파트너 수는 10.81명(SD= 3.68)으로 연구자들

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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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이 경험한 성적 행위 수준은 평균 3.68(SD= 1.42)로 키스를 포함한 하위 수준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서베이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포함하여 설문의 기본 형식을 갖추었

다.

3.‘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측정

실험 데이터에 대한 최종 분석은 개별 실험참가자들의 사전조사에서의 응답과 사후

조사에서의 응답을 비교하여 그 변화량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민감한 질문들을 포함한 서베이 응답에 세 가지 상이한 모드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모드별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발생하는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은 사전조사에서의 측정치로

부터 사후조사의 측정치를 산술적으로 뺀 값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즉, 사전조사

(집단 상황에서 완료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의 응답과 비교하여 상이한 서베이 모드들

을 통한 사후조사의 응답이 얼마나 다른가를 측정함으로써 각 서베이 모드에서 발생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조사의 측정치에

서 사후조사의 측정치를 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거의 발생하

지 않은 것이며, 이 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사전조사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

함 편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고, 반대로 이 값이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사전조사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작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서베이 모드에서 발생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를 상호 비

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 결

과의 해석은, 민감한 정보를 얻기 위한 서베이에서 상이한 모드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솔직한 응답이 많을수록, 즉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더욱 정확한 자료수집 방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

각해 볼 때, 서베이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태도나 

행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과대응답할 가능성 또는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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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df F p

도박 중독증 (2, 63) 2.13 .128

인터넷 중독증 (2, 63) .09 .913

게임 중독증 (2, 63) 1.29 .281

본인 외모 불만족 (2, 63) .31 .731

성적 가치관 (2, 63) .28 .761

첫 경험 연령 (2, 24) 1.80 .187

성관계 파트너 수 (2, 23) .59 .560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 (2, 16) .24 .788

<표 2> 무작위 할당 후 사전조사 응답의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

Ⅳ. 연구결과

1. 세 실험집단 간 동질성 검증

사전조사에 참가한 93명의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66명을 무작위로 대면 면접, 전화 면접, 온라인 서베이 모드 중 

하나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무작위 할당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의 응답을 통계분석하여 세 집단 간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표 2>는 사후조사를 위한 

무작위 할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 모

든 측정 변인에 대한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에 있어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설 검증: 서베이 모드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효과 비교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세 종류의 상이한 서베이 모드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각 모드별로 발생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점수(사전조사의 점수-사후조사 

점수)를 이용하여 세 집단 간 변량분석(3 between-subject ANOVA)을 실시하였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은 무작위 할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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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모드별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점수(SD)* F - value

인터넷 중독증

전화(n =24) .71(8.31)

F (2,63)=1.498, p =.231대면(n =21) 3.05(6.43)

온라인(n =21) -.48(4.65)

게임 중독증

전화(n =24) 2.58(6.16)

F (2,63)=3.350, p =.041대면(n =21) 3.10(7.42)

온라인(n =21) -2.48(9.57)

도박 중독증

전화(n =24) .83(2.01)

F (2,63)=2.289, p =.110대면(n =21) -.57(2.09)

온라인(n =21) .48(2.66)

본인 외모 불만족

전화(n =24) 2.54(3.16)

F (2,63)=5.579, p =.006대면(n =21) 1.19(2.58)

온라인(n =21) -.38(2.97)

성적 가치관

전화(n =24) .04(.55)

F (2,61)=.230, p =.796대면(n =19) .00(.94)

온라인(n =21) -.10(.54)

첫 경험 연령

전화(n =8) .63(.74)

F (2,19)=.562, p =.579대면(n =7) .29(1.25)

온라인(n =7) 1.14(2.27)

성관계

파트너 수

전화(n =8) -7.50(25.50)

F (2,19)=.395, p =.679대면(n =7) -4.29(11.34)

온라인(n =7) .43(7.57)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

전화(n =6) -.67(1.63)

F (2,13)=.784, p =.477대면(n =4) .50(1.73)

온라인(n =6) .00(1.10)

<표 3> 서베이 모드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변량분석 결과

*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점수 = 사전조사 점수-사후조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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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상이한 서베이 모드

에 따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민감한 질

문에 대한 서베이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은 전화 면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할 

것이고, 다음으로 대면 면접,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은 세 집

단 간 사전-사후 조사 응답의 변화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즉, 사

전-사후 조사 간의 응답의 변화량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사전조사에서의 응

답을 기준으로 민감한 질문으로 인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

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3>은 각 종속변인별

로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3>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기타 종속변인에서는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에 따

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점수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게임 중독증과 본인 외모 

불만족의 경우에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발생 정도, 즉 동일한 질문에 대한 사전조

사와 사후조사 사이의 응답의 변화 패턴이 서베이 모드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게임 중독증의 경우, 대면 면접 모드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M= 3.10, SD= 7.42), 다음으로 전화 면접 모드에서 응답자

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제공하는 경향, 즉 응답자 본인의 게임 중독 증상을 

축소하여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M= 2.58, SD= 6.16). 한편 온라인 서베이 모드에

서는 사전조사의 집단적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 모드에 비해 응답상의 사회적 바람직

함 편향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M=-2.48, SD= 9.57). 이는 응답자들이 

사전조사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비해 사후조사의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본인의 게임 중독과 관련한 증상을 더욱 진솔하게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에서 발생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2,63)= 3.35, p=.041. 결국, 게임 중독증에 관한 

서베이의 경우, 자기기입 방식의 온라인 서베이 모드가 면접원 진행 방식의 대면 및 

전화 면접 모드에 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및 행동(게임 중독증)과 관

련한 솔직한 응답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확인되었으나, 대면 면접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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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비해 솔직한 응답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

했다. 따라서 게임 중독증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서베이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

직함 편향은 전화 면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할 것이고, 다음으로 대면 면접, 그리고 온

라인 서베이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

다.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의 경우에도 서베이 모드에 따라 사전-사후 응답의 변화 패

턴이 달라지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

다: F (2,63)= 5.58, p=.006. 전화 면접 모드에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작용하여 

사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이 사전조사에 비해 가장 많

이 감소하였으며(M= 2.54, SD= 3.16), 다음으로 대면 면접 모드 역시 사전조사의 

응답에 비해 본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M

= 1.19, SD= 2.58). 반면, 온라인 서베이 모드에서는 게임 중독증에 대한 응답과 마

찬가지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감소하여 본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

족을 더욱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M=-.38, SD= 2.97). 이상의 결과는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 순으로 본인 외모 불만족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타 민감한 질문들(인터넷 중독증, 도박 중독증, 성적 

가치관, 첫 경험 연령, 그리고 성관계 파트너 수)에서는 서베이 모드에 따른 사회적 바

람직함 편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

의 원인 분석을 위해 실시한 추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추가 분석: 민감한 질문에 대한 잠재적 응답 수준과 서베이 모드의 상호작용 효과

가설검증 결과, 민감한 서베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가 미치

는 효과의 차이는 게임 중독증과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베이 질문들의 민감성 수준이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이

미 언급하였듯이, 서베이 응답에 반영되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는 질문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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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에 따라 결정되며, 서베이 질문의 민감성은 응답자의 잠재적 응답에 따라 결정된

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의 민감성은 미성년 응답

자들의 잠재적 응답(즉 실제 흡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동일한 질문이라 하더

라도 실제 흡연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

이지 않는 반면, 실제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에게는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본 연구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있는 응답

자들에게는 사후조사가 그리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전조사에서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나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한 응답자들에게는 질문들이 

민감한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사후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전조

사의 응답을 왜곡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즉, 사후조사에서의 응답)에 상이한 서베이 모드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응답(즉, 사전조사에서의 응답)을 기준으로 서베이 질

문에 대한 민감성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과 낮은 응답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앞서 실시한 통계방법은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게

임 중독증과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변인에 대해서는 서베이 모

드의 상이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추가적 분석으로, 각 주제별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과 서베이 모드를 독

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은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베이 

모드는 사후조사에 적용된 세 종류(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를 포함하여 

2 × 3 팩토리얼(factorial)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은 각 주제별로 사회적 바

람직함 편향 점수(사전조사의 응답 점수로부터 사후조사의 응답 점수를 빼서 산출한 

응답 점수 변화량)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점수가 양수로 나타나

는 것은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솔직한 응답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반면, 음수

는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응답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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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증

저집단(n =3 4) 고집단(n = 32)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대면(n = 21)   .50(4.76) 6.44(7.04) 집단: F (1,60) = 23.15, p =.000
모드: F (2,60) = 2.72, p =.074
집단*모드: F (2,60) = 1.16, p =.322

전화(n = 24) -4.17(8.17) 5.58(5.09)

온라인(n = 21) -3.00(4.30) 1.82(3.82)

게임 중독증

저집단(n = 33) 고집단(n = 33)

대면(n = 21)  -.44(1.81) 5.75(8.94) 집단: F (1,60) = 18.54, p =.000
모드: F (2,60) = 5.65, p =.006
집단*모드: F (2,60) = .19, p =.824

전화(n = 24)  -.20(1.27) 7.22(8.21)

온라인(n = 21) -7.56(9.82) 1.33(7.73)

도박 중독증

저집단(n = 4 3) 고집단(n =2 3)

대면(n = 21) -.07(.26) -1.83(3.82) 집단: F (1,60) = 1.52, p =.222
모드: F (2,60) = 5.32, p =.007
집단*모드: F (2,60) = 5.06, p =.009

전화(n = 24)  .00(.00) 2.50(2.93)

온라인(n = 21) -.08(.29) 1.22(4.06)

본인 외모

불만족

저집단(n = 35) 고집단(n = 31)

대면(n = 21)  1.08(1.83) 1.33(3.46) 집단: F (1,60) = 7.41, p =.008
모드: F (2,60) = 4.89, p =.011
집단*모드: F (2,60) = 1.51, p =.230

전화(n = 24)  1.36(1.80) 3.54(3.76)

온라인(n = 21) -1.75(2.93) 1.44(1.94)

성적 가치관

저집단(n = 36) 고집단(n = 30)

대면(n = 21) .00(3.77) 1.70(3.20) 집단: F (1,60) = 7.32, p =.009
모드: F (2,60) = 1.92, p =.155
집단*모드: F (2,60) =1.50, p =.241

전화(n = 24) .29(4.48) 5.80(5.61)

온라인(n =2 1) .00(5.71) 1.60(2.27)

첫 경험 

연령*

저집단(n = 19) 고집단(n = 3)

대면(n = 7) - .29(1.25) 집단: F (1,17) = 16.90, p =.001
모드: F (2,17) = 7.56, p =.004
집단*모드: F (1,17) = 19.01, p =.000

전화(n = 8) .50(.71) .67(.82)

온라인(n = 7)  6.00(-) .33(.82)

성관계

파트너 수

저집단(n = 10) 고집단(n = 12)

대면(n = 7)    .00(.00)  -7.50(15.00) 집단: F (1,16) = .71, p =.412
모드: F (2,16) = .34, p =.714
집단*모드: F (2,16) = .48, p =.631

전화(n = 8)    .00(.00) -15.00(36.97)

온라인(n = 7) -1.33(2.31)  1.75(10.28)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

저집단(n = 8) 고집단(n = 8)

대면(n = 4)   -.50(.71) 1.50(2.12) 집단: F (1,10) = 4.91, p =.051
모드: F (2,10) = .90, p =.437
집단*모드: F (2,10) = .09, p =.917

전화(n = 6) -1.33(2.31)  .00(.00)

온라인(n = 6)   -.67(.58) .67(1.16)

* 사전조사 응답 점수(첫 경험 연령)가 낮을수록 잠재적 응답 수준이 높은 고집단으로 분류

<표 4> 잠재적 응답 수준 및 서베이 모드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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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증의 경우, 예상했던 대로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의 응답 점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60)= 23.15, p=.000. 즉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후조사 응답에 있어 사전조사에서

의 응답 수준이 높았던 고집단(M= 4.62, SE= 1.02)이 저집단(M=-2.22, SE=

.99)에 비해 사전조사의 응답을 더욱 많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집단은 사전조

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인터넷 중독증을 더욱 낮게 보고한 반면, 저집단은 사후조사

에서 오히려 인터넷 중독증을 더욱 높게 응답하였다. 인터넷 중독증에 대한 사전-사

후 조사 간 응답 변화량에 미치는 서베이 모드의 주효과: F (2,60)= 2.72, p=.074 및 

집단과 서베이 모드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60)= 1.16, p

=.322.

게임 중독증에서는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에 따른 집단: F (1,60)= 18.54, p

=.000과 서베이 모드의 주효과가 각각 확인되었다: F (2,60)= 5.65, p=.006. 사전조

사 응답 수준이 높았던 고집단(M= 4.77, SE= 1.22)은 사후조사에서 게임 중독증을 

감소시켜 보고한 반면, 저집단(M=-2.73, SE= 1.24)은 사후조사에서 솔직한 응답 

수준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전화 면접(M= 3.51, SE= 1.46)과 대면 면접(M= 2.65,

SE= 1.53)에서는 사후조사의 응답이 사전조사의 응답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온라인 

서베이(M=-3.11, SE= 1.53)에서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과 서베이 모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F (2,60)= 1.16, p=.322.

도박 중독증에 대한 사전-사후 응답 점수 변화량에는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의 

주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F (1,60)= 1.52, p=.222. 반면 서베이 모드의 주효과는 

발견되었다: F (2,60)= 5.32, p=.007. 전화 설문(M= 1.25, SE=.46)에서 사전-사

후 조사 간 응답 점수 변화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설문(M=-.95, SE

=.46)과 온라인 서베이(M=.57, SE=.46) 순이었으나, 면접 설문의 경우에는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응답 점수가 높았다.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과 서베이 모드 간

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60)= 5.06, p=.009. 사전조사에서의 

도박 중독증에 대한 응답 수준이 낮은 저집단의 경우에는 서베이 모드와 관계없이 응

답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응답 수준이 높았던 고집단에서는 전화 면접(M=

2.50, SE=.76), 대면 면접(M=-1.83, SE=.86), 온라인 서베이(M= 1.22, SE

=.70) 순으로 응답 점수 변화량의 절대값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에 있어서도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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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 (1,60)= 7.41, p=.008.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이 높은 고집단(M= 2.11, SE

=.50)이 저집단(M=.23, SE=.47)에 비해 본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을 더욱 많이 변경한 것이다. 서베이 모드에 따라서도 사전-사후 조사 간 

응답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60)= 4.89, p=.011. 전화 면접(M

= 2.45, SE=.57)에서 응답 점수 변화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면 면접(M=

1.21, SE=.61), 온라인 서베이(M=-.15, SE=.61) 순이었다. 사전조사에서의 응

답 수준과 서베이 모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 (2,60)= 1.51, p=.230.

성적 가치관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 간 응답 변화량도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F (1,60)= 7.32, p=.009. 즉 사전조사에서 성적 가

치관이 비교적 진보적인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들(M= 3.03, SE=.80)이 보수적인 응

답자들(M=.10, SE=.74)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그들의 성적 가치관을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서베이 모드의 주효과: F (2,60)= 1.92, p=.155 및 

사전조사에서의 응답과 서베이 모드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60)= 1.50, p=.241.

첫 경험 연령에 대한 사후조사 응답도 사전조사에서의 응답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17)= 16.90, p=.001. 그러나 다른 민감한 주제와 달

리,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이 낮은 저집단(즉, 첫 경험 연령을 19세를 초과한 것으로 사

전조사에서 응답한 집단, M= 3.25, SE=.61)이 고집단(첫 경험 연령이 19세 이하인 

집단, M=.43, SE=.23)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그들의 첫 경험 연령을 더욱 줄여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베이 모드에 따라서도 첫 경험 연령에 대한 사전-사후 

간 응답 변화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17)= 7.56, p=.004. 전체

적으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응답한 첫 경험 연령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서베이(M= 3.17, SE=.53), 전화 면접(M=.58, SE=.40), 대면 면

접(M=.29, SE=.37)의 순으로 응답의 변화량이 많았다. 또한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

과 서베이 모드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17)= 19.01, p

=.000. 특히 사전조사의 응답 수준이 낮은 저집단이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응답하는 경

우, 사전조사 응답에 비해 첫 경험 연령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성관계 파트너 수와 현재 이성과의 성적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간 응답 점

수 변화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질문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례 수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실험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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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들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추가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성관계 파트너 수와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감한 서베이 주제들(인터넷 중독증, 게임 중독증, 도

박 중독증,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 성적 가치관)의 경우, 서베이 모드와 관계없이 또

는 서베이 모드와 상호작용하여 응답자들의 사전조사에서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못한 것일수록 사후조사에서는 응답을 변경(대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으로 왜곡)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첫 경험 연령에 대한 응답

은, 연구자들의 기대와 달리, 사전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첫 경험 연령이 높을수록 사후

조사에서는 오히려 낮춰서 응답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

베이 질문의 민감성이 응답자의 잠재적 응답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응답자들

마다 상이하게 인식된 질문의 민감성에 따라 응답의 왜곡 정도(즉,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베이 방법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이론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표본 오차(sampling error)에 비해 상대

적으로 충분한 논의 및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응답 오차(response error)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감한 서베이 주제로부터 발생하는 응답 상의 사회적 바람

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es) 및 그에 따른 응답의 의도적 왜곡 현상이 다양한 

종류의 서베이 모드(survey mode)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향후 서베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베

이 질문의 민감성에 의해 활성화되는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가 면접원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제3자의 존재 여부를 달리하는 세 종류의 서베이 모드에 따라 달리 나타

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선 면접원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기입 방식의 온라인 

서베이가 면접원 진행 방식의 대면 및 전화 면접 모드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덜 발생하고, 다음으로 제3자의 존재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면 면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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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면접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줄이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요약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응답내용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수준

과 관련하여, 민감한 서베이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 온라인 서베이, 대면 면접, 전화 

면접 모드의 순으로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영향이 축소되어 왜곡되지 않은 진솔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여러 민감한 주제들 중 게임 중독증과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에서만 서베

이 모드에 따라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가설로 제시한 서베이 모드별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정도는 본인 외모 불만족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로 제시한 질문들의 민감성이 대학생

들로 구성된 실험참가자 집단에서는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이르지 못했기 때

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증의 경우, 비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터넷은 또한 효율적 정

보탐색과 업무처리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한 긍정적 기능

을 위한 수단으로도 그 이용이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다른 어

느 세대집단에 비해 인터넷의 도구적(instrumental) 이용이 불가피하게 많은 대학생집

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중독증은 실제로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거나 민감

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박 중독증의 경우에는 대학생

집단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라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

었다(사전조사 결과, 실험참가자들의 도박 중독증 수준은 9～36점에 이르는 척도 상에

서 M=9.24, SD= 2.54였다.)

이에 반해, 주로 오락적인 목적과 의식적(ritualistic)인 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임 중독증은 학업 부진,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등의 여러 부정적인 결

과들이,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대학생집단에서 오히려 더욱 정당화하기 어려움으

로 인해, 민감한 주제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 정도

는 대학생집단의 세대적 특성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그리고 본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자존감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매우 민감한 주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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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들에 대한 질문 역시 본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집단에게는 

그리 민감한 주제로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적 또는 보수적 태도로 구분

되는 성적 가치관의 경우, 보수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것일 것이라

는 연구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학생집단에서는 그 방향성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

다. 즉 어떤 대학생들은 개방적인 성적 가치관 및 행동들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첫 경험 연령과 성관계 파트너 수,

그리고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에 대한 응답이 비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응답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화 면접 모드를 통해 사후조사를 완료한 대학생들은 가설로 제시한 방향

과는 반대로 사전조사에 비해 그들의 첫 경험 연령을 낮추고, 지금까지 경험한 성관계 

파트너의 수는 늘리고, 현재 이성과의 성적 행위는 오히려 증가시켜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 종류의 상이한 서베이 모드에 따라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을 감소시키고 보다 진솔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

구가설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부의 서베이 주제와 관련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서베이 주제의 민감성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

한 분석의 결과,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 민감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전-사후 조사 간의 응답의 변화량

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제한으로 

인해 각 서베이 질문을 민감한 것으로 인식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서베이 모드가 미치

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질문의 민감성 수준이 높아질수

록 응답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정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후속 연구에서는 무

엇보다도 서베이 주제 및 질문들의 민감성 수준을 실험참가자 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표본을 통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실험자극물을 디자인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실험자극물에 대한 민

감성 수준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고 각 실험집단별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의 탈락률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제한된 규모의 실험참가자들 중에서도 성적 경험 등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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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민감한 주제로 다룬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응답자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이처

럼 표본의 크기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서베이 모드에 따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변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탐색적 성격의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개

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험 설계상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실험 

조건을 집단별로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엄격한 통제 상황에서 가외변인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실험조건, 즉 서베이 모드에 따라 독립변인들의 수준(면접원 및 제3자 존재 여

부)이 자연스럽게 조작화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수행된 일종의 의사실험(quasi

experiment)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면접원 존재 여부의 조작은 자기기입

식 모드인 온라인 서베이와 면접원 진행방식인 대면 또는 전화 면접 모드를 실험조건

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3자 존재 여부는 본 연

구에서 체계적으로 조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제 서베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도 제3자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수

준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는 무작위로, 그러나 서베이 모드 간에는 일정 정도 체계적으

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록 주요 변인에 대한 체계적 조작 및 통

제가 결여된 의사실험 연구의 전형적인 한계가 있으나, 대신 인위적 변인 조작을 통한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 감소의 문제는 일정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세 가지 서베이 모드들 간의 응답 차이가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제3

자 존재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지만, 제3자 존재 

여부를 조작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조건에서 오히려 실

제 서베이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서베이 모드 간의 차이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서베이 모드에 따른 응답의 변화량 및 방향, 즉 응답의 왜곡 정도를 실증적으

로 비교하기 위해 사전-사후 실험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준거가 되는 사전조

사의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활용된 서베이 모드의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적 상황에서 설문지(paper-and-pencil

questionnaire)를 통해 수집한 응답을 기준으로, 이후 대면 면접, 전화 면접, 그리고 온

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재차 수집한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각 서베이 모드별 응답의 정

확성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문지를 통한 사전조사의 응답이 사후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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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및 전화 면접 그리고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응답보다 더욱 진솔한 것인지 

또는 오히려 더욱 왜곡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상이한 서베이 모드의 효과를 검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도 민감한 행동에 대한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정확한 방법이라는 가정을 전제

로 했으나, 이것은 여전히 하나의 확인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적어도 사후조사에서도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통제집

단을 포함하여 과연 동일한 설문지 방식으로 수집한 응답의 경우 사전-사후 조사 기

간 동안의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된 정도를 다른 서

베이 모드를 통해 수집한 응답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드 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으나, 개인의 사

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서베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서베이 모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서베이가 응답자들로부터 보다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는 반면, 기타 집단 설문지 방식

이나 면접원이 개입하는 대면 및 전화 면접 방식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및 그로 인한 왜곡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 있어 서베

이 주제가 민감한 것일 경우, 온라인 서베이 모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온라인 서베이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서베이 수행을 위해 전화와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병행하는 듀얼 모드 서베이(dual mode survey)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나 

이종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혼합 모드 서베이(mixed mode survey)는 표본 

간 동질성 및 대표성 확보 그리고 이질적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통합 및 분석 방

법상의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장윤재 등 2011).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 비용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이종의 서베이 모드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화와 온라인의 듀얼 모드 서베이는 대표성 있는 표본

을 확보하기 위한 표집 단계와 데이터 수집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기존 RDD 방식의 전화 면접을 통해 대표성 있는 표

본을 선정하되, 조사에 참가하는 응답자들이 보다 진솔하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문은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서베이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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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 및 노력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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